
신규 화학물질 일본산 가장 많다!
취급 근로자 중독예방 등 안전관리 강화 … 위험·유해성 따라 분류

국내 제조 및 수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신규 화학물질에 대한 안전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노동부는 신규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2002년 신규 화학물질 348종을 제조·수

입한 136개 기업에 대해 환기시설 설치, 개인보호구 지급 등의 조치를 해당 사업주에게 명령했다.

신규 화학물질에 대해 유해성을 조사한 결과, 발암성 의심 물질이 38종, 독성물질 7종, 부식성 물질 10종, 자극

성 물질 94종, 인화성 물질 7종, 과민성 물질 18종, 유해 물질 44종, 폭발성 물질 2종 등으로 나타났다.

또 각종 첨가제로 사용되는 것이 49종, 염료 32종, LCD 판넬용 22종, 접착제 19종, 반도체 제조용 원료 17종, 도

료 원료 17종, 섬유 원료 15종, 토너 원료 15종, 농약 원료 15종, 의약품 원료 4종, 기타 143종 등으로 파악됐다.

한편, 신규 화학물질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약 97%는 수입되는 물질로서 주로 일본, 독일, 미국 등 선진국에서

개발된 후 무역상을 통해 국내로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002년 신규 화학물질 중 국내에서 제조된 것은

총 11종에 불과했다.

신규 화학물질 수입국 분포(2002) 신규 화학물질 유해성 조사실적

노동부는 근로자 건강에 유해한 발암성 의심 물질 및 독성 물질취급 사업장 27곳에 대해 사용 실태 등을 특별

점검하고 안전보건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또 발암성 의심 물질이나 독성 물질 등에 대해 별도의 독성 실험 등을 통해 유해·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유

해인자 관리위원회>를 신설해 필요하면 작업환경 노출기준을 설정하는 한편, 유해·위험성 정도에 따라 제조금

지·사용허가·관리대상 유해 물질 등으로 분류해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화학물질에 의한 산업재해는 2000년 255명에서 2001년 293명으로 15% 늘었으며, 직업병

환자 수는 67명에서 101명으로 51%나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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